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

토론문 제목: 양육 효능감 발휘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검토 

소속 학부모정보감시단 성명 박 혜 숙   

  온라인 상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험과 청소년 정책 동향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관계 

기관의 적극적 대처로 19콘텐츠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성인 인증 검증, 모니터링이 강화되

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교묘하게 유통되는 유해정보를 판별, 판독하는 일은 전문 단체로서

도 여전히 난제입니다. 더구나 판단력이 미흡한 아동 청소년에게 온라인의 무분별한 환경(공

격적이고, 선정적이고, 사회적 가치에 위반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하

는 능력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조차도 이와 관련한 학습 시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 공간의 주체자로서 활동하는 경험은 교육 현장에서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의 보조자입니다. 디지털에

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양육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환경의 전반적인 

시스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개인이 처한 디지털 환경이 다르고, 가족형태, 직업, 학력, 연

령, 경제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따릅니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의 양육효능감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설계하는 정책과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등 참여 주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디지털 양육효능감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접수

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울며 호소합니다. 선생님, 페이스 북을 국가 차원에서 차단할 수는 없는 건가

요? 아들(13세) 음란물 동영상 유포(경찰서 포렌식 PC 확인함)로 6개월 법원 명령을 받았어

요. - 페북 댓글에 “싸지 박으러 갈게” 라는 말을 했는데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학폭

위가 열렸고 사이버수사대가 개입했어요. 이러다 제가 죽을 것만 같아요. 아들은 분노조절 

약을, 저는 우울치료 약을 달고 삽니다.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법

적 대응을 해야 하고.. 매번 반복되다 보니 이제 지칩니다. 오죽하면 무당을 찾아가 굿을 했

겠습니까? 신체장애를 가진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도 말합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니 

야간에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11살 아이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염려스럽지만 게

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말이라도 아이를 보살펴 주고 놀아 줄 사람이 없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혼모인 어머니가 말합니다. 생계를 위해 밤에 일합니다. 초등 

2학년 딸아이에게 최고 사양의 폰을 사 주었는데 스마트 폰을 보다가 음란물에 노출되어서 

중독이 된 상황입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오

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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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군(13살)의 호소입니다. “페북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마음이 아주 편했어요. 무엇보다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 주었어요. 팸방의 친구들이 이제 제일 친

근하게 느껴져요. 학교에서 저는 왕따입니다. 친구들을 괴롭혔어요. 엄마는 저 때문에 매일 

학교에 불려가요. 어느 날  팸방에서 돈을 빌려 달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7,000원을 빌려 

주었지요. 그런데 누나가 돈을 안 갚아서 만약 내게 가슴을 보여 주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

고 했어요. 그러자 누나가 짧은 순간 가슴을 보여 주었어요. 저는 그 순간 캡쳐를 하고 저도 

화장실에서 자위하는 장면을 잠시 보여 주었어요. 그러자 누나가 저를 차단했어요. 폭죽 터

트리겠다 협박을 했어요. 저도 엄마를 생각해서 안 하고 싶지만 자꾸만 몰래 하고 싶어져요. 

공기계를 구하다 또 들켜버렸네요.” 

  A군(11살), B군(9살)양은 부모가 저를 밤새도록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둬도 되는 건가요? 

너무나 무섭고 외로워요. 스마트 폰이 없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냥 눌렀는데 야한 영상이 

많이 나왔어요. 호기심 때문에 자꾸 보게 되요. C군(16)은 어릴 때부터 놀아 본 적이 없어

요. 빡빡한 공부 스케줄 때문에. 친구도 없었고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게임에 빠졌는데 

지금은 학교를 그만 두고 싶어요. D군(17)은 카톡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

요. 제가 친구들에게 미안해서 말뜻을 물었더니 대꾸도 안 하고 나가 버렸어요. 친구들과 이

야기 할 때 자꾸만 버벅거리게 되요. 저도 말을 잘해서 대화에 끼어들고 싶어요. 실은 이 말

은 욕설과 비방, 혐오, 성적인 자극어, 신조어 등입니다. D군(17)은 도덕적, 윤리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또래들과 어울리고 싶어 욕설을 퍼붓는 학습을 합니다.  더구나 그 대상은 부

모였습니다. 위의 사례로 콘텐츠와 대인적 접촉, 그리고 위험, 참여, 행동 등의 영역 전반에

서 드러난 온라인 위험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부모와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은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이 같은 부모와 

자녀의 병리적 의존은 교육· 상담ㆍ 치료 서비스가 통합 관리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

소년 어린이 미디어 행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많은 위험 요소에 즉각적, 확실하

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사용 가이드라인이 절실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아동 청소년, 부모 양육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부모 디지털 소통 채널

을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아동과 마찬가지로 정책에 참여하여 비슷

한 방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학부모 대상 미디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경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미디어 사용을 위해 연령, 

매체, 주제별 좋은 콘텐츠를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사용을 문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건강한 수칙 정

보를 통해 실행 가능한 디지털 환경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 기능이나 법적 대응을 할 때 절차를 간소화 하고, 해당 권리를 빠르고 신속하게 검

토하고 대처할 수 있는 명료한 프로세스와 전문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적 보호를 위

한 안전 매뉴얼은 법에 따른 용어 - 어린이 청소년, 아동 청소년, 아동, 미성년자, 부모, 양

육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가 혼재되어 있어 문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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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고려하여 전달되어야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이미지나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정보를 습득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공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편성 유지를 위해 지역별, 대상별 디

지털 교육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시스템을 보완 구

축해야 합니다.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서 얻은 내용은 디지털교육 환경은 지역별로 격차가 

많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 학교는 원래 그래요,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양질의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기기 사양의 

미비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팬데믹으로 교육 

현장의 디지털 환경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찰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장애 스펙트럼(신체적 장애, 학습장애, 

우울 등)을 인식하고 미디어에 소외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의 방안도 고민해야겠습니다. 디지

털 교육의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낙후된 디지털 기기의 예산 확충이 매우 시급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장치 및 서비스나 기술 도입 시 아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설계가 적극적

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동화된 추천 시스템은 피로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과 의존을 조

장합니다. 아동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대량의 유해하고 불필요한 콘텐츠를 접하

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출이 되었는지를 이용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돌봄 부재로 스마트 

폰에 애착을 갖는 상황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는 설계를 고민하고, 

유해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안전 프로세스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알고리즘을 수시 

점검해야 합니다. 플랫폼 이용 약관을 통해 금지 행동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

는 자동 차단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방안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최근 OECD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학생(15세 기준)들은 유해정보 식별 역량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학교 교과과정에서 미디어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다양한 외부 교육들의 전면 검토도 필요합니다. 예방교육 차원의 의무교육도 물론 필요

하지만 주제만 애매모호하게 다를 뿐 교육 내용 및 체험의 중복이 많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

려운 상황입니다. 부처 간 교육의 차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무 교육의 지나친 과잉은 지

양하고 이제는 내실 있는 교육 감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부분은 진정성이 있는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미 예방교육에 너무 식상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제공하는 단일 

메뉴 교육에 인스턴트 식 반응을 합니다. 미디어를 접목하여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

니다. 안전이 우선하여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이 따르지만 체득하지 않고는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온오프에서 주체적,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목소리를 높이려면 그에 따른 소

양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각 과목에서 일부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학습 

시수에 쫓겨 프로그램을 단회기로 재편성하기 보다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리터러시 과

목에 필요한 설계를 대상에 맞게 진단하고, 책임감과 윤리성, 법적 사고와 지식 역량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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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교육을 요구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려면 프로그램 또한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아동청소년의 문화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 재

구조화하는 업그레이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양육 효능감 발휘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재점검해 보았습니다. 학부모정보

감시단은 디지털 일원으로서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가 함께 하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을 위해 발로 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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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

토론문 제목: 온라인상 아동이 경험하는 위험 예방을 위한 정책 과제 

소속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성 명 오 연 주

1. 네 가지 위험(4C)의 다른 특성

  아동이 경험하는 네 가지의 위험 중 콘텐츠(content), 접촉(contact), 행동(conduct)과 

새롭게 추가된 계약(contract)은 다소 다른 특성을 갖는다. 앞의 세 가지 위험이 온라인 서

비스 중개자 또는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위

험이라면, 계약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제정된 미

국의 ｢통신품위법 CDA, Communication Decency Act｣ 230조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

공자는 제3자가 서비스상에서 게시·유통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다. 음란한

(obscene), 저속한(indecent), 불쾌한(offensive) 정보의 송신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두어 

위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1997년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출판자(publisher) 또는 발언자(speaker)가 아닌 매개자(intermediary)로서의 역

할을 함을 인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작성되

었다. 제3자가 게시하는 콘텐츠, 제3자에 의한 행위 및 접촉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모

두 심의·감독·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 사전 심의·감독보다는 

사후 구제책 마련이 이용자가 경험하는 위험에 대한 주요 대응 방안이었다. 그러나 계약에 

따른 위험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하다. 

2. 아동에 대한 영향평가의 필요성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및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기술영향평가와 지능정보서비스 등

의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경제, 문화, 

사회, 윤리 등에 대한 일반적 평가만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은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력, 불평등한 계약 관계, 구제책의 활용 방안 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향평가 체계 안에서 특수하게 다루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영향평가와는 별개로,  2019년 ｢아동복지법 시행

령｣이 개정되어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 안에서 아동이 온라인상에서 경험하는 위험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초기 단계이고 어느 수준의 법령·

계획·사업을 “아동 관련 정책”으로 분류할 것인가의 과제가 남아 있어, 온라인상의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추적과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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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의 정책 참여를 위한 방법론의 개발

  아동의 정책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 국·내외적인 합의가 확산되고는 있으

나, 정책 참여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청소년기본법｣ 등을 통

해 위원회의 방식으로 아동을 정책에 참여시키고 있지만,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맥

락에서 디지털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아동의 경험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명목상의 제도 조성에서 나아가 온라인상에서의 참여관찰,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 세대간 

인터뷰(intergenerational interview) 등 아동의 경험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이 일회성의 연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정례적인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4. 부처 간 협력체계의 재평가

  2018년 OECD에서 실시한 국제학업성취도프로그램 결과에 따르면, 37개 조사국 중 우리

나라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26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경험은 35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스마

트폰 과의존, 사이버 폭력, 게임 과몰입, 디지털 윤리 등의 명목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

련한 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왔는지 성

찰이 필요하다. 아동이 경험하는 디지털 환경은 계속해서 융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영역

별로 구획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의 부담감을 증가시키는 한편 통합적인 관점

의 교육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매체별, 또는 온라인상의 다양한 위험별

로 부처의 역할을 나누는 대신 부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예: 교육부-교육, 여성가족

부-상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전한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재평가하고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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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와 달리 요즘 어린이·청소년에게 디지털 미디어는 생활의 일상이고, 교육의 자료이며, 

자신의 의사표현의 수단입니다.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아이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학교 수업의 대부분 자료들이 오프라인 종이가 아니라 인터넷 url주소이고, 유튜브 동영상에

서 체험학습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화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시간보다 카톡

이나 메신저, 줌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도 달라진 요즘 아이들 풍경입니다. 그 

속도가 어른들이 상상하는 정도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이 

미디어 속에서 상시적으로 경험하는 위험을 예측조차 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미디어 기

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 세대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림> 10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도 조사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2020.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는 미디어에 일상을 맡기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직면한 

위험을 진단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아미 박사님의 원고를 통해 온라인 위

험의 유형화와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제안도 함께 공부하고 고

민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아미 박사님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어린이·

청소년이 겪게 되는 위험이 미디어 콘텐츠 자체에 노출되거나 접촉을 하고 그 상황에서 행

동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디어 제공기업의 무수한 정보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

토론문 제목: 디지털 일상 속에 살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는가?

소속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성명 이 승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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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에 대한 동의로 인해 부당한 계약의 상황에 노출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온라인 위험에 대한 대책은 주로 콘텐츠(Content)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청

소년 보호를 이유로 인터넷에 등장하는 유해콘텐츠를 차단하는데 급급한 것이 오늘날의 정

책의 주안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미디어 활동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든지 오

래되었고, 성인보다 미디어 이용기법들을 다양하게 확장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셜미디어를 통해 청소년과 대화와 소통, 심지어 정치적 의사표현도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언어활동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인지하는 사이 또는 인지하는 

못하는 사이 자신의 언어활동으로 사이버불링, 사이버명예훼손·모욕, 온라인 그루밍 등 범죄

라고 불리우는 행위로까지 나아가기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

니다. 아이들이 반오픈채팅방에서 친구들에게 하는 외모비하 발언과 특정 아이에 대한 감정 

표현이 “저격글”이 되어 사이버모욕이나 사이버명예손으로 처벌받는 행위가 됨을 아이들은 

알지 못하고 의사표현을 합니다. 아이들끼리 카톡에서 나누는 욕이 “떼카”가 되고 채팅방 대

회에서 끼어주지 않는 행위가 “카따”, 채팅방에서 갑자기 단체로 나가면 “카톡방폭”이 되고, 

싫다고 해도 계속 채팅방에 초대하는 행위가 “카톡감옥”이 되어 학교폭력으로 처벌받는 행

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에스크’라는 익명 어플을 통해 친구에게 성적 사진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 한 것이 사이버성폭력이고 처벌받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알페소’라는 허구창작소설에서 성범죄를 묘사하는 창작행위를 한 것이 범죄가 되

는줄 알지 못합니다. 가상공간 ‘제페토’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성행위를 연상하는 행동을 한 

것이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페이스톡이나 메신저톡을 통해 특정 신체부위를 동의받지 않고 

촬영하는 행위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딥페이크 기

술을 통해 친구의 사진과 목소리를 합성하는 행위가 불법합성물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이

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때 청소년들은 단지 재미로 하는 행위였고, 자신의 의사표현 행위였

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되고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

도 함께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상 활동으로 인해 빚어

지는 책임의 범위가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청소년 사이에게 발생하고 있는 또다른 문제가 계약(Context)입니다. 미디어 콘텐

츠 이용시 제공되는 동의영역의 무수히 많은 내용들 가운데 상업적 이용에 관한 부분은 늘 

계약 내용이 되곤 하는데, 청소년들은 ‘상업적 이용’이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하고 미디어활동을 합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했

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의 사진과 나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가공되어 유료정보

가 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과감히 노출하여 입게 되는 피해가 심각해지

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정보동의한 사실이 나중에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활용되고, 

사이버도박장 운영자로 활용되는 정보가 되고 있음을 청소년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러한 피해를 보호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가입 당시 청소년 스스로 정보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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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과 관련된 정

보를 가지고 스스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인지하는 교육이 시급합니다. 단지 ‘미

디어가 위험하니 이용하지 말라, 주의하라’라는 교육만으로는 청소년의 미디어 일상에서 벌

어지는 위험을 막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정보에서 파생되는 위험이 무엇인지 스스

로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으로 인해 나는 어떠한 이익과 불이

익을 받게 되는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미디어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윤추구 활동에 앞서 기업 스스로 청소년이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

보가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는지를 점검하게 하고,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고, 기업 스스로 모니터링

하도록 의무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미디어콘텐츠 개발

과 운영에 있어 반드시 청소년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관련정책 마련시 기업이 참여하여 정책

의 방향성을 함께 인지하고 함께 행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도 청소년을 

이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피해발생시 피해청소년의 잊혀질 권리를 적극

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미디어 활동에 있어 의사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길 희망해봅니다. 우리

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디어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청소년이 직접 되어보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정보와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직접 말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목소리가 미디어 정

책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고스란히 담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정책의 마련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은 매우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고, 유엔아동권리위

원회도 최근에 이를 강조하여 정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미디어 활동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다양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접근을 막고 유해한 컨텐츠를 차단하는 방식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 정확한 정보에 기

반한 온라인 활동을 하고, 그 온라인 활동으로 인한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발생시 청소년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미디어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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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

토론문 제목: 온라인 환경 변화로부터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방안

소속 탁틴내일 성명 이 현 숙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의 만남은 매체의 융합과 더불어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를 허물었고 이는 생산의 영역, 소비의 영역, 의사소통의 영역을 급진적으로

바꾸었음.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많은 정보와 사람들에게 연결됨.

¡ 이러한 변화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의 변

화를 요구해왔으나 지금까지의 대응은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 중

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졌고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아동 청소년 보호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미흡했음. 

¡ 어린이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겪는 위험을 4C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위

한 독일의 ‘미디어에 대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연방기관’으로 개편한 것과, 정책적 대응을 

위해 영국의 규제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미디어리터러시 전략 등은 시사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과거 오프라인 유해업소와 매체의 유해성을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청소

년보호위원회를 설립하여 강력하게 대응했으나 몇 차례의 정부조직 개편을 거치면서 청소년보

호위원회는 음반 심의 중심으로 운영될 뿐 청소년보호위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독일처럼 달라진 환경에 적극적을 대응하는 청소년 보호 기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과거 청소년 유해성은 주로 폭력성, 선정성, 약물, 범죄 묘사 등 콘텐츠의 유해성에 대해 주로 

고민했으나 달라진 환경은 콘텐츠의 유해성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성격, 수익구조, 실명인증 여부, 범죄 발생 시 가해자 특정 가능성, 성범죄자의 이용 문제, 

그루밍 위험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고 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함.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과 청소년에 안전한가의 

여부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청소년 안정장치, 수익 구조 등도 고려하여 유해성 기준을 마련

해야 함. 

¡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사업자

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자율규제에 적극적인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개입과 기술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어플이나 플랫폼은 시장에서 퇴출되어 사라지거나 

존재한다고 해서 아동과 청소년이 접근하기 어려운 다크웹에서만 존재할 수 있도록 생태계가

바뀌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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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량, 특히 양육자, 교사 등의 역량 강화가 중요함. 이를 위해서 

교육과 각각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정책, 성격, 주 이용자, 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과 이를 예방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청소년보호위원회 혹은 지정된 기관에서 이러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교육 지원이 가능한 구조 필요 

¡ 청소년보호위원회 혹은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과 기업과 경찰의 

핫라인 운영과 정례회의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 마련

¡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를 비롯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담 수사 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성 강화 및 범죄 관련 DB를 구축하여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함. 

−  28  −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빈 페이지



 
 
    
   HistoryItem_V1
   Nup
        
     Trim unused space from sheets: no
     Allow pages to be scaled: yes
     Margins: left 14.17, top 14.17, right 14.17, bottom 14.17 points
     Horizontal spacing (points): 14.1732 
     Vertical spacing (points): 14.1732 
     Add frames around each page: yes
     Sheet size: 8.268 x 11.693 inches / 210.0 x 297.0 mm
     Sheet orientation: tall
     Scale by 87.00 %
     Align: centre
      

        
     14.1732
     10.0000
     20.0000
     0
     Corners
     0.3000
     ToFit
     0
     0
     1
     2
     0.8700
     1
     14.1732 
     1
     14.1732
     0
            
       D:20211022111010
       841.8898
       a4
       Blank
       595.2756
          

     Tall
     749
     303
     14.1732
     C
     0
            
       CurrentAVDoc
          

     14.1732
     0
     2
     1
     1
     14.1732 
      

        
     QITE_QuiteImposingPlus3
     Quite Imposing Plus 3.0j
     Quite Imposing Plus 3
     1
      

   1
  

    
   HistoryItem_V1
   PageSizes
        
     Action: Make all pages the same size
     Scale: No scaling (crop or pad)
     Rotate: Never
     Size: 8.504 x 11.929 inches / 216.0 x 303.0 mm
      

        
     AllSame
     1
            
       D:20200117145309
       858.8976
       216-303
       Blank
       612.2835
          

     Tall
     1
     0
     1
     951
     285
    
     qi3alphabase[QI 3.0/QHI 3.0 alpha]
     CCW
     None
            
                
         AllDoc
              

       CurrentAVDoc
          

      

        
     QITE_QuiteImposingPlus3
     Quite Imposing Plus 3.0j
     Quite Imposing Plus 3
     1
      

        
     17
     20
     19
     20
      

   1
  

 HistoryList_V1
 qi2base





